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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 고등 : 그래프이론 

1. 수학적 이론
  위상수학이란 20세기에 들어와서 공간의 위치관계, 연결 형태를 다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학 분

야이다. 위상수학에서는 선을 끊거나, 면을 자르거나, 구멍의 개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외한 변형

을 같은 모양으로 취급한다. 이를테면 손잡이 달린 컵과 구멍 뚫린 도넛은 같은 모양으로 생각한다.

  이해하기 쉽게 찰흙 반죽을 상상해보자. 임의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거나 늘려도 되지만, 표면을 

터뜨리면 안 된다. 이 경우 원래 구멍이 난 물건은 어떻게 뭉그러뜨려도 구멍을 없앨 수 없고, 원래 

구멍이 없는 물건은 표면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찌그러뜨려도 구멍을 낼 수 없다는 걸 쉽게 

상상할 수 있다.

 
=

 한편, 한 번 지나간 선으로는 지나가지 않고 모든 선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는 것. 붓을 종이에서 떼지 

않고 한 번에 그린다고 해서 '한붓그리기'라는 이름이 붙었다. 쾨니히스베르크에 있는 7개의 다리를 단 

한 번씩만 건너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냐는 문제를 1736년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그런 

거 없다. 라고 증명한 것을 위상수학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.



2. 준비물
  마네킹(상체), 장난감 수갑, 조끼

3. 옷 뒤집어 입히는 순서

<1> 옷이 뒤집힌 상태 <2> 옷을 벗긴다 <3> 수갑 부근에서 정리한다
<4> 겨드랑이 구멍에 팔을 

넣는다

<5> 허리부분을 잡고 겨드랑
이 구멍으로 모두 빼낸다

<6> 옷을 정리한다.
<7> 옷을 벗기는 역순으로 

다시 입힌다.
<8> 옷을 바르게 입힌 상태

4. 수업 중 활용방안
  중학교 수학 시간에서 다면체에 대하여 배운다. 단일폐곡선의 개념, 뫼비우스의 띠, 오일러의 공

식, 한붓그리기 규칙, 미로찾기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이이다. 

그런데 지하철 노선도나 매듭이론 역시 이 위상수학과 관련이 있다.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에는 지도

에다가 본을 떠서 그린 것처럼 상당히 '복잡하게' 그려졌었는데, 이로 인하여 오히려 승객이 감소하

게 되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노선도가 나오게 되었다. 이후 전세계 지하철 노선도는 지금처럼 간결

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. 


